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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일제고사 부활 공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교육분야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

주당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을 책임지는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

망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는 ‘초중고교 공교유정상화, 대학교육정상화, 평생교육 체제 강

화’등의 내용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의 큰 틀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드러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첫째, 준비기간에 비해 교육공약의 내용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전반적인 정책공약 내용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모호할 정도로 추상적이다. 가

령, 국가장학금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확충한다는 구체적

인 제시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 베끼기가 도를 넘었다.

이미 발표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표절했으며, 단

계적 유보통합 추진, AI활용 맞춤형 교육 제공,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디지

털역량 교육 강화 등은 이미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 및 

소확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셋째,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제고사 부활 공약이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수 학력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일제고

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 

간, 학급 간, 학교 간, 지역 간 극한적인 경쟁교육이 심화된 엄청난 부작용의 

악몽을 잊을 수 없다.

일제고사 성적에 의한 교육청 간 차등지원 정책으로 결국 교육과정 운영 파행, 

집단 부정행위 등 비교육적인 사태로 교육계가 황폐화되었으며, 이른바 0교시

로 인해 아이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2017년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9시 등교를 정착시킨 직선제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다시금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정책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

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고등교육 분야 뿐

만 아니라 직업·평생교육까지 망라하여 구체적이고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계층·지역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제시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후보의 추상적

이고 모호한 공약과 일제고사 부활 등 정책회귀, 민주당 공약베끼기의 역대급 

부실 공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일제고사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미래교육을 대비

할 제대로된 교육공약을 준비하길 바란다. 

2022. 2. 15.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